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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을 대표하는 색의 마술사. 다채로운 색채와 굵직한 질감으로 
가족애와 행복, 자연풍경 등을 작품으로 구현한다.

우리의 삶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 
가족이라는 관계 가운데 끝을 맺는다. 
가족이 곧 ‘나’를 정의하진 않지만 
가족의 행복이 ‘나’의 행복이라는 데는 
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. 어쩌면 우린 
가족이라는 존재를 빼놓고선 아무런 
이야기를 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.
글  편집실

가족이라는, 
부분 그리고 전부

‘가족’이라는 주제로 많은 것을 말하는 화가가 있다. 이중섭이

다. 그는 민족의 한과 아픔이 가득하던 20세기의 한국을 대표

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, 6.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과 함께 피

난길에 오른다. 

오랜 피난 끝에 제주 서귀포에 터를 잡았다. 단칸방에서 맨밥

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지만 그에게 서귀포에서의 1년은 ‘행복

한 기억’ 가득했던 값진 시간이었다. 하지만 그의 가족에겐 달

랐다.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

떠났고 그때부터 이중섭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풀

어냈다. 그림 속 행복한 모습의 가족,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

실. 그는 꿈속에서야 비로소 행복을 만난다.

또 한 명의 화가가 있다. 우리와 함께 숨쉬는 화가 김덕기는 오

늘날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다. 그의 작품 속에는 부모와 아이

가 함께 살고 웃고 뛰어 논다. 그의 그림을 보면 잊고 지내던 옛 

추억이 떠오른다.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갔던 설렘, 나

의 아이를 꼭 끌어안았던 충만감. 그의 그림 속엔 어린 날의 행

복, 가족과의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. ‘행복을 그리는 

화가’라는 별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.

나이를 먹는다는 건 가족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늘어난다는 

것이다. 왜 나의 부모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나의 형제는 또 

그렇게 살아가는지. 그리고 깨닫는다. 그 낱낱의 존재와 순간

들 덕분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.

이중섭(1916~1956)

한국 근대서양화의 거목. 시대의 아픔과 굴곡 깊은 삶을 ‘소’라는 모티프로 풀어냈다. 
대담하고 거친 선이 특징이다.

가족, 이중섭, 종이에 유채, 41.6X28.9cm

길 떠나는 가족, 이중섭, 종이에 유채, 29.5X64.5cm

조랑말이 보이는 풍경, 2014, Acrylic on Canvas, 53X72.7c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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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로 보는 삶

가족을 빼고는 쓸 만한 소재를

생각할 수 없다. 가족은 다른 모든 

사회 영역의 상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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